
<2012년 5월 21일 월요일 새벽 잠언> 4월 14일 잠언 ; 4월 21일 도착

* 이번 주에는 ‘천국’에 대한 잠언이 나갑니다.

1. 자기 육이 안 하면 자기 영이 가는 것이 절대적으로 허락되지 않는다.

2. 영계에서 내 영이 가야 할 길을 가는데, 누가 못 가게 막았다. 이때 내 육

신을 보니 잠자고 있었다. 육이 잠을 자며 가만히 있으니, 영도 갈 길을 못 가

고 있는 것이었다. 육의 행위에 따라 영이 가는 것을 허락한다.

3. 성삼위는 인간의 영과 육을 다 만들어 놓으시고, 육신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해야만 그 영이 천국에 가게 하셨다.

4. 신약 때는 성자가 주체성으로 역사를 펴셨고, 성약 때는 성자가 상대성으로 

역사를 펴신다.

5. 신약 때는 ‘성장의 때’라서 성자가 처음부터 나사렛 예수님의 육신을 쓰고 

구원역사를 하셨고, 성약 때는 재림 때로서 ‘완성의 때’라 성자가 신랑으로 오

셔서 그 상대체인 사랑의 대상, 곧 신부를 놓고, 그를 육신으로 쓰고 그와 함

께 역사를 펴신다.

6. 신약 때는 남자 혼자 하는 입장의 역사였고, 성약 때는 남자가 사랑하는 여

자와 결혼하여 여자와 함께 역사를 펴는 입장의 역사다.

7. 성삼위는 모든 것을 다 만들어 놓으시고, 사람의 육신과 마음과 영이 성삼

위가 원하시는 대로 해야만 그 원하는 것을 이루게 하시고 천국에도 가게 하

신다. 

8. 사람들은 흔히 말하길 “하나님과 주님께 기도해도 왜 자기에게 오는 사탄 

마귀 귀신을 안 쫓아내 주십니까?” 한다. 하나님과 성자 주님은 각자 자신과 



함께 사탄 마귀 귀신을 지배하고 다스려 주고 계신다. 

9. 근본적으로 기도하고, 끝까지 해야 된다.

10. 사람들이 사탄에게 당하고 고통을 받으니, 하나님이 사탄을 다스리지 못하

는 것같이 생각된다. 아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통치하고 다스리신다. 그러나 

인간이 제대로 못 해서 자기 것을 못 다스리는 것이다. 자기가 제대로 해야 하

나님과 성자 주님과 성령님이 다스리신다. 

11. 제대로 해야 다스린다. 못 하면 못 다스린다.

12. 세상만사도 제대로 해야 이루어지듯이, 인간이 성자 주님과 함께 제대로 

해야 만사의 모든 일이 뜻대로 이루어진다.

13. 크다고 무거워서 날지 못하고, 작다고 가벼워서 나는 것이 아니다. 크나 

작으나 하늘을 날게 창조해 놓았기에 난다.

14. 지구는 무겁고 커도 우주에서 날고, 돌은 작아도 땅에서도 못 난다.

15. 별들은 우주에서 난다.

16. 날아다니는 주관권에 가야 날아다닌다.

17. 새들은 날개로 하늘에서 날아다니고, 사람은 다리로 땅에서 날아다닌다.

18. 마음은 삶에서 날아야 된다.

19. 새벽은 날아다니는 시간이다.

20. 창조주 하나님은 보이는 이 세상과 안 보이는 천국과 영의 세계를 창조해 



놓으시고, 지혜와 권능으로 날아다니시며 모두 통치하시고 다스리신다.

21. 창조주 하나님은 자신이 창조한 인생들의 행위대로 갚아 주시며 다스리시

고 날아다니신다.

22. ‘난다’는 것은 ‘제재를 안 받는다.’는 것이다.

23. 날짐승이 날면서 살듯이, 인생도 각 분야에서 날면서 살아야 된다.

24. 혼자 스스로 연구하고 노력하여 날면서 사는 자가 있고, 자기를 창조하신 

전능자와 자기를 구원하는 구원자와 함께 살아 날면서 사는 자가 있다. 

25. 인생은 창조주의 계획대로 살면서 육으로 날고, 정신으로 날고, 영으로 날

고, 그 영이 영원히 존재하는 삶을 살면서 날아야 최고로 위대하게 날면서 사

는 자다.

26.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성자 주님과 사랑하며 살지 않으면, 인생을 날면서 

살지 못한다.

27. 같은 지역에서 살아도 인생을 날면서 사는 자, 걸으면서 사는 자, 기어 다

니면서 사는 자 각양각색이다. 그 삶을 살기까지는 모른다. 

28. 육계도 영계도 천층만층의 삶이다.

29. 천국도 삼위일체 안에서 같은 족속, 곧 같은 구원급의 영들끼리 지역도, 

위치도, 삶도 다르게 쪼개서 살면서 천국의 삶을 누리게 하셨다.

30. 구약인과 신약인과 성약인은 천국에 가도 같은 지역에서 같이 살지 않는

다. 세상에서 자기 육을 통해 받은 구원의 수준이 다르기에 그 영도 천국에서 

살 때, 구원받은 급에 따라서 자기 취향과 자기 생각에 맞는 곳으로 쪼개져 살



게 하셨다.

31. 쪼개서 사는 천국이다.

32. 지상에서도 자기 취향대로 쪼개서 자기 천국을 만들어 산다.

33. 자기가 좋다고 남까지 좋은 천국이 아니다.

34. 배우자를 택할 때도 자기 취향, 자기 만족, 자기 미의 기준으로 배우자를 

택하여 천국을 만들어 산다.

35. 어떤 사람은 술도 먹고, 담배도 피우고, 춤도 추고, 이성으로 취해 사는 자

를 좋아하여 자기 애인으로 삼고 천국같이 여기며 산다.

36. 어떤 사람은 술 안 먹고, 담배 안 피우고, 인격적인 사랑을 하며 하나님과 

주님을 믿고 사는 것을 좋아하며 천국처럼 산다.

37. 자기 육신의 행위대로 육계에서 자기 육의 삶도 형성되고, 영계에서 자기 

영의 삶도 형성된다. 


